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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?
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

높이가 8,848.86m(2만9,031.69피트)로 

조정됐다. 기존 높이보다 86cm가 높아

졌다. 그동안 에베레스트 높이를 공동 측

량해 온 네팔과 중국이 지난해 10월 함

께 내린 결론이다. 

에베레스트를 사이에 둔 두 나라는 그

동안 에베레스트 높이를 두고 이견을 보

여왔다. 네팔은 1955년 인도가 삼각법

으로 측량한 8,848m(2만9,029피트)를 

공식 높이로 인정해온 반면 중국은 자

체 측정을 통해 이보다 3미터 이상 낮은 

8,844.34m를 주장했다. 이런 차이가 나

는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쌓인 눈을 산 

높이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달랐기 

때문이다. 네팔은 눈 높이도 인정해야 한

다는, 중국은 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

입장이었다.  새로 조정된 높이에는 눈이 

포함됐다.

■ 높이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

에베레스트 높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

크게 네 가지다. 첫째는 계속해서 쌓이는 

눈, 둘째는 조금씩 꾸준히 진행되는 지각

판 이동, 셋째는 바람 등으로 인해 암

석이 깎이는 풍화작용, 넷째

는 가끔씩 발생하는 지진이다. 앞의 두 

가지는 높이를 올리는 쪽으로, 뒤의 두 

가지는 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

다. 2015년 일어난 규모 7.9의 네팔 대지

진 때는 이로 인해 히말라야산맥의 산 

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지질학계에

서 제기됐다.

최고봉은 인간의 도전욕을 자극한다. 

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네팔과 

중국 양쪽에서 5,789명이 1만184회 올

랐다. 이 과정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

이 사망했다.

■ 지구 중심에서 본 최고봉은?

일반적으로 산 높이를 재는 기준은 해

수면이다. 그러나 기준을 달리 하면 가

장 높은 산이 달라질 수 있다.

우선 지구는 완전히 둥근 천체가 아니

다. 적도 부근이 좀더 두껍다. 지구 자

전이 만드는 원심력 때문이다. 남북극

을 잇는 반지름은 6,357km, 적도 반지

름은 6,378km이다. 따라서 지구 중심에

서부터 따지면 적도에 있는 산들이 훨씬 

높이 솟아 있다.

미국 해양대기청(NOAA) 자료에 따르

면 이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산, 즉 

지구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이 솟은 산

은 라틴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침보라소

산이다. 이 산의 해발 높이는 6,268m(2

만564피트)로 에베레스트보다 2,589m 

낮다. 하지만 지구 중심으로부터 보면 

에베레스트 정상보다 2,072m(6,800피

트) 더 높은 곳에 있다. 지구 중심에서 

산 정상까지의 총 거리는 6,384.4km다. 

적도에서 남쪽으로 1도 정도 떨어진 곳

에 있는 산이다.

■ 산 밑에서부터 본 최고봉은?

또 다른 기준이 있다. 산 밑에서부터 

높이를 재는 방법이다. 이 기준으로 보

면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제도의 빅아

일랜드섬에 있는 화산 마우나케아다. 태

평양 깊은 곳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만

든 이 산은 해수면 위의 높이는 4,207m

이지만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거리가 1

만211m(3만3,500피트)에 이른다. 바다 

위로 솟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

체의 3분의1에 불과하다. 마우나케아산 

정상은 구름이 거의 없어 세계적인 천

문 관측 장소로 유명하다. 현재 11개

국 13개 천체 망원경이 

이곳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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